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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하여 선원 건강 지킨다
- 2월 8일(목)부터 개정된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기준에 맞춰 선내 의약품 성분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고,

2월 8일(목) 시행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해 ｢선원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종류, 용법 등을 규정하는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기준의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에 선박에서 갖춰야 하는 의약품 성분*

목록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신화한 것이다. 특히 

최근 공급이 중단됐거나, 약효가 미흡한 의약품 성분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선박에서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우수한 성분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 이와 함께 ,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내에 비치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 투약 시 표준

의료보고서 기록 등을 통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선내 의약품 비치 기준은 특정 제품이 아닌 의약품의 성분명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성분을 갖춘 의약품 중 하나를 선박에 비치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들은 배를 한 번 타면 보통 수개월간 선박

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육상 근로자에 비해 더욱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

된다.”라며, “우리 선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정부는 기존에 시행 

중인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와 같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등도 계속해서 최신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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